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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 시상식 개최

▲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 시상식 사진 
앞줄(왼쪽부터 우수상 장치선작가, 우수상 조창신작가, 대상 백선희작가, SBS미디어넷상 홍진희작가,  
메가몬스터상 임보라작가) / 뒷줄(왼쪽부터 롯데홈쇼핑 정윤상 커뮤니케이션부문장, SBS미디어넷 이상
수 방송사업본부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 이사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 메가몬
스터 김용진 부대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정상모)은 11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SBS미디어넷(대표 김계홍), 메가몬스터(부대표 김용진)와 공동주최하고 
롯데홈쇼핑이 후원하는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상과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응모작이 증가하고,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에서 
극본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작이 드라마로 제작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상작가와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는 신인 
드라마작가 발굴과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과 감동을 줄 순수 창작
드라마를 찾기 위해 2008년도에 신설되어 올 해로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은 미니시리즈부문 약 500여편이 접수
되었으며, 31명의 지상파드라마PD, 드라마 제작사, 작가 등의 전문 심사
위원들이 독창성, 구성력, 제작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심, 본심, 최종심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대상 1편, 우수상 2편, SBS미디어넷상 1편, 
메가몬스터상 1편 총 5편을 선정하여 총 6천만원 상금을 지급하였다. 

◎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찾기> 수상작
수상 상금 작가명 작품명
대상 20,000,000원 백선희 해피엔드

우수상 10,000,000원 조창신 포도
우수상 10,000,000원 장치선 닥터스캔들

SBS미디어넷상 10,000,000원 홍진희 야누스들
메가몬스터상 10,000,000원 임보라 은혜로운 그대

  SBS미디어넷 이상수 방송사업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독창적이고 
신선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놀라운 전
개로 눈을 뗄 수 없었던 대상 <해피엔드>와 시의성 있는 소재와 흥미로
운 사건전개로 새로운 메디컬 드라마인 우수상 <닥터 스캔들>, 내공이 
느껴지고, 탄탄한 필력으로 사극의 매력을 보여준 우수상 <포도>는 앞으
로 많은 기대가 된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원초
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준 SBS미디어넷상 <야누스들>
과 재치 있고 유쾌한 대사가 돋보였던 메가몬스터상의 <은혜로운 그대>
도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라고 말했다.

  대상의 백선희 작가는 “누군가가 쓴 드라마가 이야깃거리로 웃음으로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될 수 있다 믿었기에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헛된 



꿈을 좇고 있는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며 글을 써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제게 주신 큰 응원을 발판삼아 글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의 조창신 작가는 “작가라는 길로 가는 소
중한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글을 
쓰면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드라마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감히 꿈꿔 보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우수상 장치선 작
가는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진 드라마를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는 더 나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좋아하는 일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SBS미디어넷상
의 홍진희 작가는 “몇 번의 공모전에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탈락의 고배
를 마시고 스스로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시점에 이렇게 저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걸어온 길보
다 더 많은 길을 걸어야하는걸 알기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묵묵히 계속 
글을 써나겠습니다.”라고 했으며, 메가몬스터상의 임보라 작가는 “글 쓰
는 일을 뜨겁게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 제 인생 가장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돼서 감사하
다.”라고 말했다. 

  <사막의별똥별찾기>의 역대 수상작 중 2018년 제10회 대상 수상작인 
문현경 작가의 <출사표>가 올 해 7월 KBS2에서 방영되었으며, 2017년 
제9회 대상 수상작인 최수미 작가의 <간택-여인들의 전쟁>이 2019년 
TV조선에서 방영됐다. 이외에도 오지영 작가의 <쇼핑왕 루이>, 하명희 
작가의 <닥터스>, 성진미 작가의 <제3의 병원> 수상작이 드라마로 제작
되어 방영된 바 있다.

  수상작 이외에도 2013년 제5회 SBS플러스상 수상자인 임상춘 작가는 
<사막의별똥별찾기> 공모전으로 등용한 이후,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4회 대상 수상
자인 박가연 작가, 제1회 대상 수상자인 설경은 작가, 제1회 우수상 강
현성 작가 등 다수의 작가들이 현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이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에 계약되어 
드라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막의 별똥별 찾기>는 재단 설립초기부터 12년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사가 아닌 영역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드라마극본공모전으로 
방송영상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당선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제작하
여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에 배포함으로써 실제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는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아세안 5개국 시청자 3명중 2명은 한국의 방
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한국드라마는 웰메이드 K-드라
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작품들이 리메이크되고, 다양한 국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이라 생각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장르의 콘텐츠물이 드라마로 제작되
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소재로 쉽게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재
단은 드라마극본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인 
작가들에게는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등용문이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
다.  끝.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cpf.or.kr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cpf.or.kr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유튜브: https://bit.ly/2GZeTz4


